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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R&D시스템의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

다. 구체적으로는 R&D투입(R&D투자, R&D인적자원관리), 과정(R&D계획, 외부

네트워크 및 내부협력) 및 산출(기술혁신)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

이다. 

  대구경북지역 154개 IT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의 분석결과  

IT중소기업의 R&D 인적자원관리는 R&D계획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 R&D계획은 외부네트워크, 내부협력, 그리고 기술혁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협력 역시 기술혁신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D투자가 R&D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네

트워크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IT 중소기업들에 있어서 R&D 인적자원이 매우 중요함

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내부적인 협력이 타부서의 특유의 자원에 접근하게 

하고,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R&D 투입

을 기술혁신에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T 중소기업의 

경우 R&D 투자는 R&D 계획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며, 외부네트워크도 내

부협력에 비해 혁신과정에서 덜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IT 중소기

업의 경우 R&D 활동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혁신성공에 있

어서 외부요인보다는 내부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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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경쟁 심화로 R&D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사업 성공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장성

근, 2004). 특히, 중소기업은 자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Lee 

et al., 2001), 장기적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R&D와 혁신을 이루어야 한

다(Conceicao et al., 2002). 국내의 경우 전자, 반도체 등 R&D 비중이 큰 IT산업

이 국내의 핵심산업이므로, R&D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이다(한승

진, 2006). 그러나 IT산업 내에서 확고한 기반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최근 

IT산업 전반의 저수익성 추세, 기존 사업의 범용․성숙화에 대한 돌파구로 신기

술․제품 개발이 절실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한승진, 2006).

한편, 최근의 환경 변화는 R&D 투자가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되는데 대한 불확

실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단순 투자 규모보다는 R&D 투자 효과성 

및 효율성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김원규, 2007; 오상준, 2007). Jaruzelski 등

(2005)은 R&D 투자와 기업 성과 사이에는 직접적 관계가 없으며, 어떤 방식으로 

R&D를 하였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R&D시

스템에 대한 검증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성과 수

익성을 높일 수 있는 R&D 활동이 요구된다(강승훈,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R&D시스템(투입, 과정 및 산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증하고

자 하며, 이를 IT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즉 R&D시스

템의 각 차원 및 구성요소 간 관계를 살펴보고, 보다 중요한 요인을 찾아 효과적

인 활동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기관으로 하여금 기

업의 부족한 요소를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R&D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가 IT중소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첫째, 타산업에 비해 R&D투자 및 제품혁신이 활발하며, 둘

째, 기술 및 R&D집약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크며, 셋째, IT산업의 기술혁신은 동

일산업 내 다른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타산업의 혁신 활

동을 촉진하므로(김정언 등, 2006)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산업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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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가설

1. R&D시스템

  기존의 R&D 효과성 측정치에 대한 연구자들 사이에 합의가 부족하여, 

Garcia-Valderrama와 Mulero-Mendigorri(2005)는 새로운 R&D 효과성 측정지표

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성공적 R&D 효과성 및 효율성을 달성하는 기업들에 있어

서 공통속성과 차별속성을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R&D 투입과 산출 모두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이 연구는 R&D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R&D 부서를 조직내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는데, 즉 

R&D 활동은 일련의 투입요인의 소비, 과학적 과정의 개발, 그리고 이런 투입과 

과정으로부터 일련의 산출물을 획득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Brown과 Svenson(1998)은 R&D 부서의 효과성을 조사하기 위해 시스템 접근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R&D 생산시스템이 어떤 과정을 거쳐 R&D 산출물이 나오는 

자원의 소비과정으로 보았다. 

<그림 1> R&D 효과성 측정척도의 차원 및 요소에 관한 Garcia-Valderrama 

and Mulero-Mendigorri(2005)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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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D 부서의 생산 시스템에 관한 Brown and Svenson(1998)의 모형

  한편 Thamhain(2003)은 기술지향 환경에서 R&D팀의 효과성, 혁신특성 및 전반

적 성과를 규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R&D팀의 혁신기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요인을 규명하였는데, 1997년과 2001년 사이에 27개 대기업 현장의 74개 R&D 

프로젝트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혁신팀 성과의 추동요인

과 장애요인을 밝혀 보았다. 그 결과 혁신성과(고객만족 혹은 신제품 개발)에는 

많은 부서들과 개인들이 기여를 하였는데, 이들의 기여를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것

은 곤란하며, 따라서 기술기반 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혁신성과의 주요 

측정치에 대해 전반적 판단을 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런 전반적 판단을 한다 하더

라도 구체적인 하위변수들을 <그림 3>과 같이 개발하였다.

<그림 3> 혁신성과의 주요 영향요인에 관한 Thamhain(2003)의 모형

  또 모든 변수들이 복잡하고 상호 관련되어 있으나, 내부요인은 경영자에 의해 

통제 가능하였다. 경영자들은 자신의 행동, 정책 및 리더십을 통해 사람, 과업 및 

과정․도구 등의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변수들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지각을 통해 측정가능하며, 상기 모형은 실증연구를 위한 하나의 모형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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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아가 인적 측면의 요인이 혁신적 R&D팀 성과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며,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팀의 사회적 상황요인이었다. 이 결과는 미래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2. R&D 투입과 과정

  R&D투자는 대표적으로 연구되어 온 R&D시스템의 투입 요소이다. R&D투자가 

R&D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일관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R&D투자가 혁신과정의 중요한 투입 요소라는 것은 분명하다(Adams et al., 

2006). 즉 R&D투자가 많을수록 조직 목표의 선정과 그 중요성이 확연해 짐으로

써, 새로움 제품과 시장 개발 계획과 관련된 조직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또 투

자 자원이 많을수록 계획의 실패를 흡수하고 실험문화를 촉진하여 프로젝트 실패

의 불확실성을 막아줄 것이다(Kimberly, 1981). 

  한편 기업의 무형자산 가운데는 R&D인력의 지식, 경험 및 숙련, 경영능력, 조

직문화 등이 있으며(Hall, 1992), 이 중에서 인적자원 관련 요인이 혁신의 결정적 

요인으로 간주된다(Vrakking, 1990). 인적자원의 혁신성은 종업원들의 기술, 교육

수준 및 경험 정도로 측정한다. Damanpour(1991)는 인적자원의 기술과 경험의 다

양성이 부서들을 더욱 차별적이게 하여, 이들 사이의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및 혁

신 성공의 가능성을 제고한다고 하였다.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통해 기업의 흡수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외부에 있는 

새로운 지식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것을 조직 내로 유입하여 사업목적에 활용하게 

된다(Cohen and Levinthal, 1990). 또한 높은 기술적 자질과 다양한 배경을 갖춘 

경험 많은 인적자원은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능력이 뛰어나며 신사업 혹은 신제품 

개발계획에 필요한 조직 외부지식의 획득 및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러한 

지식은 혁신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Hull et al., 2000).

  가설 1 : R&D투자는 R&D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R&D인적자원관리는 R&D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R&D 과정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와 교육훈련 등을 통해 내부의 혁신역량이 제고되면 

R&D계획과 관련된 능력이 향상된다. 이를 통해 산업의 신기술개발동향, 경쟁사

의 신제품․신사업 등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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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내부의 지식공유를 통해 필요한 지식의 위치와 접근방법 등에 대한 정보

도 가지게 될 것이다. 즉 분명한 선택기준에 따른 체계적 과정은 제한된 자원의 

사용을 최적화하고 조직의 경쟁지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Hall and Nauda, 1990). 

  또한 R&D계획이 전반적 사업목표와 일관성이 있고, 혁신에 대한 장기적 몰입 

및 분명한 자원할당 등이 체화되어 있다면 기업은 보다 혁신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즉 유연성과 품질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차별적인 운영전략을 도입

(Alegre-Vidal et al., 2004)하게 되어 내부 협력을 조장할 것이다.

  가설 3 : R&D계획은 외부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R&D계획은 내부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R&D 과정과 산출

  체계적인 R&D계획의 수립을 통해 기업의 R&D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특허

와 같은 지적자산 스톡을 증가시키거나 무형자산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강화함으

로써 혁신의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외부 지식을 효과적으로 흡

수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흡수능력을 소유한 기업은 혁신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Cohen and Levinthal, 1990). 

  한편 효과적인 R&D노력은 기업의 신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외부 기술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Kin and Lee, 2002).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고객, 공급자, 대학, 연구센터 등과의 상호작용이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나타났다(Beugelsdijk and Cornet, 2002; Kaufmann and Todtling, 2001; Landry 

et al., 2002; Ritter and Gemunden, 2003; Souitaris, 2002).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혁신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혁신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부의 혁

신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이 필수적이며(Bell and Albu, 1999; Freel, 2000), 외부

적 지식 네트워크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높다(성태경, 2005). 또 외부 기업들과의 공

동설계, 공급자 및 소비자와의 밀접한 유대관계가 혁신을 가능하게 하였고(Birchall 

et al., 1996), 전문 컨설턴트와 대학 연구자 및 기술센터와 연계(Hoffman et al., 

1998; Le Blanc et al., 1997; Oerlemans et al., 1998), 혁신 및 산업화 센터와의 연계

(Oerlemans et al., 1998)가 기술혁신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조직내 부서간 지식이전은 신제품 개발(Griffin and Hauser, 1992), 조직

학습(Huber, 1990) 및 전반적인 기업성과(Gray and Meister, 2004)에 긍정적인 효과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이 R&D투자를 효과적인 기술혁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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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부서간 협력적 지식공유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Tsai, 2002). 

지식공유는 부서들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유된 지식을 함께 사용하게 한

다(Khanna et al., 1998). 부서들 사이의 지식공유가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각 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질적(heterogeneity)이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부서간 협력은 학습, 비용절감, 자원공유, 혁신 등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Luo et al., 2006; Lado, et al., 1997). 조직내에서 서

로 경쟁하고 있는 기능부서들은 상대 부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알아내기 위해 

빈번하게 상호작용을 하며,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력이 발생한다(Tsai, 2002).

  부서간 협력은 타부서의 특유의 자원에 접근하게 하며,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공유하게 함으로써(Bengtsson and Kock, 2000) R&D투자를 

효과적인 기술혁신으로 연결되게 할 수 있다(Bengtsson and Kock, 2000). 나아가 

부서간 협력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R&D투자가 성공적인 기술혁신으로 연

결되기 위해서는 R&D 부문과 생산 및 마케팅 등 관련 부문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Gupta and Wilemon, 1991; Gupta and Rogers, 1991; Bulte and 

Moenaert, 1998).

  가설 5  : R&D계획은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 외부네트워크는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 내부협력은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기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제시된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4>와 같다.

R&D투자

R&D인적자원
관리

기술혁신R&D계획

외부네트워크

내부협력

H1

H2

H3

H4

H5

H6

H7

투입 과정 산출

<그림 4>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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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결과

1. 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제시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각 

변수의 측정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1) R&D투자는 중소기업청(2007)의 문항을 참고하여 자사의 R&D투자가 경쟁자

보다 높은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R&D인적자원관리는 R&D인력 관리 수준으로 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중

소기업청(2007)의 2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R&D계획은 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조정 능력으로 보고, 중소기업청(2007)의 

4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외부네트워크는 외부 조직과의 연계 및 활용 수준으로 보고, Kaufmann과 

Todtling(2002), Lee(1995) 및 Lee 등(2001)의 연구에서 도출된 항목을 이용하여 4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5) 내부협력은 부서들 사이의 협력 수준으로 보고, Luo 등(2006)이 사용한 3문

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6) 기술혁신은 신제품 개발 수준으로 보고, Gupta(1988)가 사용한 문항 중 신제

품 개발 관련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자료의 특성

  본 연구는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 대구 및 경북 지역 382개 IT중소기업(종업

원 수 299인 이하)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253개 자료를 수집하였다(회수율 66.2%). 

이 가운데 설문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기업, 종업원 

수가 5인 미만 또는 299인 초과인 기업, 2005년 이후 설립된 기업을 최종분석에서 

제외하고 최종분석에는 154개 기업을 사용하였다. 

  설문서는 우편, 연구조원들의 직접방문, 팩스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발송 및 회

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 또는 임원급(부장 이상) 이상에 있는 관리자

가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이 중소기업의 전략행동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한 자료수집이 높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인다는 증거들

(Spanos and Lioukas, 2001)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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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R&D투자 154 1 5.00 2.73 1.06 

R&D인적자원관리 154 1 5.00 2.56 0.95 

R&D계획 154 1 4.75 2.82 0.81 

외부네트워크 154 1 5.00 2.67 1.09 

내부협력 154 2 4.67 3.48 0.52 

기술혁신 154 1 5.00 2.56 1.11 

  각 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1>과 같으며, 규모는 총 종업원 수로 측정하였으며,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각 변수의 기술통계

3. 측정모델 분석

  연구 모델을 검증하는 분석은 구조방정식모델을 기반으로 한 AMOS 4.01을 이

용하여 2단계 접근법에 따라 수행되었다(Anderson and Gerbing, 1988). 먼저 측정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모델을 이용하여 구조모델을 수

립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집중타당도을 분석하기 위해 표준요인적재치(Standardized Factor Loadings: FL 

> 0.6)(Bagozzi and Yi, 1988)와 표준잔차행렬(Standardized Residual Covariance: 

SRC < ± 2.58)(Anderson and Gerbing, 1988)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항목이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과정을 마친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x2 = 49.274, df = 36, p = 0.069, GFI 

= 0.945, AGFI = 0.899, NFI = 0.966, IFI = 0.991, CFI = 0.990, RMR = 0.025, 

RMSEA = 0.049, PGFI = 0.516, PNFI = 0.632이었다. Browne과 Cudeck(1993)은 

x2의 p 값이 0.05 이상, GFI, NFI, IFI, CFI가 0.9 이상, AGFI가 0.8 이상, RMR은 

0.10 이하, RMSEA는 0.05 이하, 그리고 PGFI와 PNFI는 큰 값을 나타내면 좋은 

모델이라 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적합도 지수들은 모두 권장기준을 만족하고 

있어 측정모델은 타당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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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모델 적합도

적합지수 권고지수 측정지수

절대적합지수

x
2(p) ≥0.05 49.274(0.069)

GFI ≥0.90 0.945

RMSEA ≤0.05 0.049

RMR ≺0.10 0.025

증분적합지수

NFI ≥0.90 0.966

CFI ≥0.90 0.990

IFI ≥0.90 0.991

간명적합지수

AGFI ≥0.80 0.899

PNFI 클수록(0-1) 0.632

PGFI 클수록(0-1) 0.516

  집중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였다. 첫째, 특

정 잠재변수와 각 항목과의 관련정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경로계수 값이 0.6~0.7

보다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야 한다(Gefen et al., 2000; Hair et al., 1998). 

둘째, 각 변수에 대한 복합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와 크론바흐 알파 

값이 0.7을 상회해야 한다(Hair, et al., 1998). 셋째, 각 변수에 대한 평균분산추

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0.5보다 커야 한다(Fornell and 

Lacker, 1981). 복합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복합신뢰도 = 



 



 








     Li = 측정항목의 표준요인 부하량 

   평균분산추출 =  







 








     Li = 측정항목의 표준요인 부하량  

  <표 3>에서 보듯이 표준요인부하량은 모두 0.6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t값 >1.96)을 보여 주었다. 모든 변수에 대한 복합신뢰도와 크론바흐 알파 값

은 0.7을 상회하였고, 평균분산추출 값 또한 0.5를 초과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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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들은 집중타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표 3>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구성
개념

측정항목
표준
요인 
부하량 

복합
신뢰도

평균
분산
추출

크론
바흐
알파

R&D인적

자원관리

R&D인력의 확보 수준과 경험 및 능력

은 뛰어난 편이다.
0.890

0.840 0.724 0.841
R&D인력의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0.820

R&D계획

R&D와 관련한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0.806

0.914 0.728 0.910

R&D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0.863

중장기 신사업 혹은 신제품 개발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0.833

중장기 신사업 혹은 신제품 개발계획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도록 되어 

있다. 

0.77

외부

네트워크

기술사업화를 위한 외부네트워크(연구

소, 대학 등)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0.988

0.936 0.881 0.946
기술사업화를 위한 외부네트워크로부터 

공급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0.908

내부협력

다른 부서의 구성원들과 개방적으로 의

견을 교환하는 정도
0.648

0.954 0.912 0.834
다른 부서들과 사이가 좋고 응집성이 

높은 정도
0.96

다른 부서들과 끈끈한 관계를 지속하는 

정도
0.796

  

   

판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 잠재변수에 대한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

과 구성개념의 상관계수를 비교하였다(Fornell and Lacker, 1981). <표 5>에서 

최대 상관계수인 0.779(R&D인적자원관리와 R&D계획 간 관계)가 모든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보다 작음으로 판별타당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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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구성개념 1 2 3 4

1. R&D인적자원관리 0.854 

2. R&D계획 0.779 0.847 

3. 외부네트워크 0.733 0.759 0.940 

4. 내부협력 0.285 0.282 0.199 0.919 

주: 각 요인별 대각선의 값은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이며, 그 외의 값은 상관계수임. 

4. 구조모델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하여 AMOS 4.01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하

였다. 전체적인 구조모델을 검증한 결과, 적합도 평가지수는 <표 5>에서와 같이 x2 = 

68.896, df = 52, p = 0.058, GFI = 0.934, AGFI = 0.885, NFI = 0.961, IFI = 0.990, 

CFI = 0.990, RMR = 0.032, RMSEA = 0.046, PGFI = 0.534, PNFI = 0.641이었다.

  적합도 지수의 경우 권고하는 기준치를 모두 충족하여 구조모델의 적합도는 전

반적으로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경로분석의 결과는 신뢰

할만한 수준에 있다.

<표 5> 구조모델 적합도

적합지수 권고지수 측정지수

절대적합지수

x2(p) ≥0.05 68.896(0.058)

증분적합지수 ≥0.90 0.934

간명적합지수 ≤0.05 0.046

증분적합지수

RMR ≺0.10 0.032

NFI ≥0.90 0.961

CFI ≥0.90 0.990

간명적합지수

IFI ≥0.90 0.990

AGFI ≥0.80 0.885

PNFI 클수록(0-1) 0.641

  
  다음으로 구조모델에 대한 경로계수와 경로계수의 t 값, 그리고 가설의 채택

여부가 <표 6>과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R&D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R&D투자는 유의하지 않았으나(β = -0.404,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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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R&D인적자원관리는 긍정적으로 유의하였다(β = 1.254, p < 0.01). 따라

서 가설1(R&D투자->R&D계획)은 기각되었고, 가설2(R&D인적자원관리->R&D

계획)는 채택되었다.

  R&D계획이 외부네트워크, 내부협력 및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세 경로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가설3(R&D계획->외부네트워크, p 

<0.01), 가설4(R&D계획->내부협력, p<0.01), 그리고 가설5(R&D계획->기술혁

신, p<0.05)는 모두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네트워크는 유의하지 않았으나(β

=0.158, p>0.05), 내부협력은 긍정적으로 유의하였다(β=2.553, p<0.01). 따라서 가설6

(외부네트워크->기술혁신)은 기각되었고, 가설7(내부협력->기술혁신)은 채택되었다.

가설 경로 표준화 계수 t 값 결과

H1 R&D투자->R&D계획 -0.404 -1.084 기각

H2 R&D인적자원관리->R&D계획 1.254 3.211** 채택

H3 R&D계획->외부네트워크 0.720 4.548** 채택

H4 R&D계획->내부협력 0.292 3.464** 채택

H5 R&D계획->기술혁신 0.673 2.198* 채택

H6 외부네트워크->기술혁신 0.158 1.126 기각

H7 내부협력->기술혁신 0.159 2.553 채택

<표 6> 가설검증 결과

* p < 0.05, ** p < 0.01

R&D투자

R&D인적자원
관리

기술혁신R&D계획

외부네트워크

내부협력

-0.404

1.254
**

0.720
**

0.292
**

0.673
*

0.158

0.159
*

투입 과정 산출

주 :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경로계수임.
*
 p < 0.05, 

**
 p < 0.01

<그림 5> 인과관계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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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과 논의

  본 연구에서는 R&D시스템의 투입(R&D투자, R&D인적자원관리), 과정(R&D계

획, 외부네트워크 및 내부협력) 및 산출(기술혁신)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IT중소기업 경우 R&D인적자원관리는 R&D계획에 긍정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R&D계획은 외부네트워크, 내부협력, 그리고 기술혁신

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부협력도 기술혁신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R&D투자가 

R&D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네트워크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IT중소기업의 R&D시스템의 투입 요인으로 R&D인적자원관리가 중요함을 

밝혔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교육시키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명백한 비전과 목표 아래 혁신역

량과 유연성 등이 제고됨으로써 내부의 의사소통과 협력이 확산되고, 외부적으로 

다른 조직들과 연계를 통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내부적인 협력이 타부서의 특유의 자원에 접근하게 하고,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공유하게 함으로써(Bengtsson and Kock, 2000) R&D 

투입을 효과적인 기술혁신으로 연결되게 할 것이다(Bengtsson and Kock, 2000). 

  한편 본 연구의 예상과 달리 IT중소기업의 R&D투자가 R&D계획에 미치는 영

향과, 외부네트워크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다른 요인과 함께 고려될 경

우 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R&D투자는 혁신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입 요인 중 하나이기에 혁신과정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소기업

의 혁신과정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더더욱 유용한 측정치가 될 수 없다는 연구도 

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우 공식적인 R&D 활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

며, 나아가 이것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Kleinknecht, 1987). 

   둘째, 외부네트워크도 내부협력에 비해 혁신과정에서 덜 중요할 수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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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성공이나 실패에 있어서 외부요인보다는 내부요인이 더 중요하는 결과

(Hoffman et al., 1998)와도 상통한다. 또한 외부와 연계활동 성과의 불확실성, 파

트너와의 의견 차이로 인한 마찰, 신뢰 부족으로 인한 정보 유출의 두려움, 그리고 

기술의 쉬운 모방 등으로 인해 혁신성과가 저조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R&D시스템 효과성과 관련하여 시스템의 각 차원과 구성요

소 간 관계를 IT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규명한데 의의가 있다. 특히 타

산업에 비해 R&D 투자가 활발하고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지

속시키는데 중요한 IT산업을 분석한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R&D과정을 시스템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기존 단편적인 연구결과들이 

타당한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R&D시스템의 각 차원 및 구성요소 간 관계를 통해 

보다 중요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IT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이 R&D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

야 할 전략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IT중소기업의 R&D 관련 특성을 파

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R&D 계획

의 실행에 있어서 어떤 장벽들이 없는지, 그리고 그 계획의 실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IT기업의 혁신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함께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정책들은 IT산업의 특성에 맞게 R&D 투자

의 위험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표본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적은 표본수로 도출된 결론, 그리고 대구경북지역

의 IT중소기업에 한정된 연구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확인연구들이 필요하다. 그

러므로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는 보다 많은 표본과 전체 업종을 포괄하는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에 머물러 있다. 

셋째, 기술혁신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 

기술혁신의 유형을 고려할 경우 영향요인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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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R&D Effectiveness of IT SMEs

Shin, Jin-Kyo*․Hwang, Su-Jung**

**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effectiveness of SME's R&D system 

empirically.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R&D 

inputs(R&D investment, R&D human resource management), process(R&D planning, 

external network, internal cooperation), and output(technological innovation).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o measure the above variables. To test these 

relations,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small and medium-sized IT firms located in 

Daegu-Kyungbuk region. The survey data of 154 firms were integrated as the 

empirical base for testing the relations. Most respondents were from the manager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were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R&D HRM wa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influenced on the R&D planning. Secondly, R&D planning wa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ffected on the external network, internal cooper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irdly, the both relations between R&D investment and 

R&D planning, and external network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were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These results suggest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R&D human resource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for IT SMEs. Secondly, internal cooperation 

mediates R&D input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by approaching the other 

department's unique resources and by sharing the cost of new resource 

development. 

  Several future researches ne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First, 

this study's sample was based on the small and medium-sized IT firms just 

located in Daegu-Kyungbuk region. This limitation may imply that empirical 

results can not represent overall small and medium-sized firm's situations. 

Therefore, future research needs to include different samples. Secondly, this study 

depends on the latitudinal study. 

Key Words： SMEs, R&D Effectiveness, small & medium-sized IT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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